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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⑤

차의 국내 생산량을 늘리고 송나라

에 사신이 오가며 차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부족하여 상인들에 의해 많은

양이 수입됐다. 다농(茶農)들에게 생

산을 무리하게 독려해 도자기나 동

(銅), 차 등을 생산하던 농민과 장인들

이 산지에서 도주하는 일도 생겼다.

이때는 국가의 모든 제의는 물론 기

우제에까지차가쓰였다. 

중국은 <대관다론>의 저자 휘종이

등극하면서 차 전매제를 다시 실시하

고 차의 고급화를 촉진하게 된다. 선

가(禪家)에서는‘선원청규’를 관례화

하고 <몽계필담> <북원공다록> 등

의 다서도 계속 나와 연고차의 절정

기를 맞았다. 일본은 사찰이나 왕실

에서 차를 마신 기록이 간혹 보이고

투다(鬪茶)의풍습도일부있었다.

① 의천이 미복(微腹)으로 송나라

에가서천태종의경륜을터득하고불

교경전1천여권을가져왔다. 

② 통도사 사적록에 절터의 사방둘

레 12곳에 장생표를 세웠다. 동을산

쪽에 있는 다촌(茶村)은 차를 만들어

절에바치던곳이다. 

③ 이정공이 선지(宣旨)를 받들어

흥왕비를 세우는데 비단, 은그릇, 다

포, 말안장등을내렸다.

④ 왕(숙종)이 왕비와 원자 등을 거

느리고 삼각산 승가굴(상장사)에서

재를올리며차를내렸다.

⑤ 최사추와 곽여가 예종에게 차를

하사받고시를지었다. 

⑥ 이 책은 고승(高承)이 찬한 것으

로납차, 용차(��), 소단(小團), 석유

(石乳), 각다에관한기록이전한다. 

⑦ 휘종황제 조길은 송나라 연고차

의 모든 것을 기록한 <대관다론>을

저술했다. 

⑧ <동재기사>는 범진(范鎭)이 찬

한책으로이시대의다세와몽정차에

관한기록이있다. 

⑨차를국가에서관장.

⑩ 심괄:<몽계필담(夢溪筆談)>에

당시의다세와교역이적혀있다. 

웅번: 송대 다학자로 <선화북원공

다록(宣和北苑貢茶錄)>에서 건천차

(建川�)에관한것을기록했다.

⑪ 진사도: 송대 시인으로 차를 좋

아해서‘다경서(茶經序)’를남겼다.

⑫ <대관다론>은 송차(연고차)에

관해자세하게기술한책이다.

⑬ 채경은 송대인으로 황제가 직접

점다한 차를 함께 마신 기록이 <설부

삼종>에전한다.

고려 모든 의식에 사용…연고차 절정기 중국

우리나라 차인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킨 보이차. 그러

나 갑작스런 유행만큼이나 그

해악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국내에 시판되는 보이

차 중‘가짜’가 많다거나, 그

값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진짜’

보이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데다 많은 사람들이‘남의 말’

만믿고차를구입하기때문에빚어진해프닝일것이다.  

중국 국가차예사 자격 심사위원이자 윈난성차산업

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주홍걸 교수(중국 윈난농

업대학)는‘운남 보이차’에 대한 연구에 천착해 온 전

문가다. 주 교수는 최근 국내에 소개된 <운남 보이차>

서문에서“객관적이고 진실되게 보이차를 알리기 위

해 이 책을 쓰게 됐다”며“21세기 건강음료인 보이차

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

히고 있다. 

후발표차인 보이차는 그 독특한 맛과 향으로 수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

르면 혈압을 내리고 지방을 감소시키고 동맥경화를 막

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보이차에

대해 주 교수는 윈난 지역의 차 자생지 근처에 사는 사

람들이 만든 차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동안 차에 소량

의 물을 뿌렸고, 이로 인해 냉 발효가 진행되어 만들어

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주 교수는 육안으로 보아

곰팡이가 폈거나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 것은 좋은 보이

차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가공방식에 따라 다르기는 하

지만 보이차는 우려낸 찻물의 빛깔이 맑고 깨끗하며 맛

이달고부드럽다는것이다. 

책에서는 보이차의 역사와 주요 생산지역, 보이차를

만들기에 적합한 차나무는 어떤 것인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운남 보이차의 화학성분과 주요 효능, 시대

별 보이차의 흐름, 보이차 다예 등도 짚어본다. 특히‘보

이차의 올바른 구매와 보관’에서는 소비자들이 차를 구

입할 때 알아야 할 보이차의 연대별 특징과 찻잎 구별법

등실질적인정보를소개한다. 여수령기자

대나무의 고장 전남 담양군은 최근 대나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 중 차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댓잎차. 담양군과 전남대가 3년여에 걸쳐 지

난 2002년 개발한 댓잎차는 지난해 티월트 페스

티벌에서 선보인 후 스위스 뱀부슈링크사에 10만

달러(한화 1억 2천여만여원)어치를 수출하는 등

소비자들사이에서큰호응을얻고있다. 

담양군이 댓잎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불과

4~5년 전이다. 80년대 이후 플라스틱 제품과 값

싼 중국 제품에 밀려 대나무 수요가 급격히 줄자

군은 대나무의 수요 창출을 위해 지역 업체, 학교

와 함께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다. 주민과 공무원

들을 중국과 일본 등으로 견학 보냈고, ‘대나무잎

을 이용한 식품 개발연구’‘죽엽의 약리효능 연

구’등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나무가 고혈압, 뇌졸

중등성인병에효과가있음을밝혀냈다.

특히 2003년 11월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

한 댓잎차는‘웰빙’열풍과‘그린마케팅’효과에

힘입어 국내에 시판되기도 전에 해외에 수출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한해 담양 지역에서

만 댓잎차와 댓잎 분말을 생산하는 데만도 10여

톤의 생 대나무 잎이 소요될 정도다. 또한 담양군

은‘대나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관광산업과

도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

이다. 

시 관계자는“댓잎차는 피를 맑게 해주고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며“댓잎차는 올해 30만

달러, 내년 50만 달러 정도 수출될 것으로 기대된

다”고말한다. 

경북 안동시를 여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국화밭이다.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를 비롯

해 금계리, 성곡리 등에 펼쳐진 1만여 평의 국화

밭은 국화가 만개하는 가을이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이 지역의 국화재배가 활성화 된 것은 토

질과 일교차 등 국화 자생에 알맞은 기후조건 때

문. 다른 지역보다 국화의 향과 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받고있다. 

가을 국화를 말려 찻잔에 띄운 국화차는 예로

부터 몸의 열을 내리고 두통과 혈액순환 등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산사에서도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 국화차를 즐겨 마셨다고

전한다. 이러한 국화차의 전통을 되살린 국화 재

배농가는 최근 국화차를 비롯해 금국차, 꽃마실

국화차, 황국차, 가을신선 국화차 등으로 상표등

록을 마친 상태. 안동시 역시 국화 생산자가 국화

차를 제조,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하는 등 국화차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다

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전남무안군은일찍부터‘연(�)’의상품성에눈

뜨고상품개발과관광객유치에앞장서왔다. 무안

군 일로읍에 위치한 회산 백련지는 10만여 평 규

모로 동양 최대의 백련 서식지. 60여 년 전 농업용

수를 저장하기 위해 주민들이 만든 저수지였으나

영산강하구둑이건설된후백련지로탈바꿈했다. 

무안군은 백련지를 중심으로 연꽃이 피는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무안 백련대축제’를

개최해 백련 알리기에 나서는 한편 연꽃차, 연잎

차, 연향차, 연근과립차 등 연을 활용한 다양한 차

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인근

의 함평군도 해보면 용천사와 합평읍 등에 백련

지를 조성하고 백련차 가공공장을 설립하는 등

백련을활용한차산업에나서고있다.

이 밖에도 전북 부안군은 들국화차를, 양잠 주

산지인 경북 예천군은 뽕잎을 이용한‘참뽕잎차’

를 출시해 홍보에 나섰다. 바야흐로‘차’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의‘효자상품’으로

떠오르고있다.                                      여수령기자

지자체 지역특산물로‘차’육성 활발

▶전남 담양 댓잎차
생태공원 조성 등 관광산업과 연계

▶경북 안동 국화차
시 지원 아래 다양한 신상품 개발

시대별 연표

한 국

1082 만복사건립

1085 금강도량7일동안열다

의천의입송(入宋) ①

@ 통도사의장생표②

1090 송나라상인150명이토산품을바침

1095 전쟁승리로다약(茶藥) 하사

1097 흥왕사에다기, 다포하사③

1099 왕이상장사에서재를올리다④

1102 해동통보발행, 우란분재를행함

1104 왕이옷과다향을보내기우제를지내다

1107 신하들에게다약과은합을내림

1108 동소(銅所) 자기소 등 별공물을 과다하게 징수

해장인들도주

@ 최사추와곽여에게차를내리다⑤

중 국

1080 각다법ㆍ다마법 개정, 사물기원(事

物記原) ⑥

1082 휘종의등극⑦

1085 <동재기사(東齋記事)> ⑧

차전매제다시실시⑨

@ 심괄(�括), 웅번(熊蕃)의활동⑩

1102 진사도의죽음⑪

1103 선원청규간행

@ <대관다론> ⑫

@ 채경(蔡京)의활동⑬

혜
이
안

시
대

일 본

1083 원의가(源義家)의

3년전쟁

@ 투다풍습

1102 백하상왕(白河上

王)의 축연에 다례를 행

함

@ 표는 약(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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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가 보성과 하동 등지에서 지역경제 활성 견인차로 떠오르자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도 댓잎

과 국화, 뽕잎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대용차를 특성화 상품으로 육성하고 있다. ‘건강’이 일반인들의 중요

한 화두로 떠오른 오늘날 차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다양한 차를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구미에 발맞춰 지

자체들이 대용차 생산에 나선 것이다. 특히 담양 댓잎차와 무안 연꽃차 등은 전국적인 배급망을 통해 벌써 차

인들의찻상위에오르고있다. 지자체들이육성하고있는차산업에는어떤것이있는지살펴본다.

차, 농가소득의‘효자’

▶전남 무안 연차
축제, 가공공장 설립 등 활용 다각화

담양댓잎차 안동국화차 무안연꽃차

주홍걸 교수‘운남 보이차’펴내

역사 생산지 효능 등 정보소개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길”

보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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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사상 처음 금강경을

의지해서 그동안 배우고 탁발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둔세승(세간을 등진 출가자)이라는

필명으로 밝힌 4차원적인 삶의

이정표가 되는 동시에

나는 알고있다라는 현대인들에게

1,000여편(세계불교문화유산)의

컬러 이미지와 함께

깨달음으로 이끄는

밀레니엄 화두

84,000장경의 엔솔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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